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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□ 없음 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일 시 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관 100주년을 맞은, 미추홀도서관이 또 다른 100주년을 준비한다. 

인천광역시는 1월 6일, 시민과 함께한 미추홀도서관의 지난 100년을 

공유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‘미추홀도서관 100년’제막

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 

제막식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,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, 도성

훈 인천광역시교육감, 김원연 미추홀도서관장과 유영란 인천작은도서

관협의회장, 곽현숙 배다리 아벨서점 대표, 박성은 미추홀도서관 재능

기부자 등이 참석했다.

100년 기념석 제막식을 비롯해 100년 뒤 시민에게 전달할 메시지와 

추천 도서 목록을 타임캡슐에 담아 매설하는 ‘응답하라 2122’와, 

음유시인 트루베르의 공연, 최태성 작가의 특별강연이 함께 진행됐다.  

개관 100주년 미추홀도서관, 새로운 100년 준비한다.
- 1월 6일‘미추홀도서관 100년’제막식 개최 - 

- 도서관을 사랑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, 미추홀도서관의 새로운 100년 이어 갈 것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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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추홀 도서관 100년 기념석에는 인천 미추홀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

맞아 개최한 슬로건 시민공모 최우수작인‘100년의 多讀임, 희망의 

두드림’이 청람 전도진 서예가의 글씨로 각인됐다.

개관 10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특별전 『100년의 도서, 시대를 읽

다』와『100인의 서재』가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

미추홀도서관은 인천 시민들의 삶 속 도서관의 의미와 기록을 보존한 

자료집 발간을 비롯해  분관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올 한해 연중 

진행할 예정이다.

박남춘 시장은 “100년 동안 변함없이 도서관을 사랑해주신 시민 여

러분께 감사드린다”며 “도서관을 가장 가까운 벗으로 삼아 사랑하

고 아껴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미추홀도서관의 새

로운 100년을 이어 가겠다”고 말했다. 

한편 미추홀도서관은  1922년 1월 6일 중구 송현동 1가 1번지 내 청

광각(淸光閣·현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이 위치한 자리)에 문을 

열었다. 인천 최초의 도서관이었으며 부산, 대구, 서울에 이어 우리나

라 네 번째로 문을 연 공공도서관이었다. 

이후 율목동 인천시립도서관(1949년)을 거쳐 2009년 구월동으로 이전

하면서 현재의 미추홀도서관으로 개칭했다. 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5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

  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 

http://tv.incheon.go.kr/

